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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 of Nurse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nxiety among Nursing students in University 

who experienced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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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불안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22년 5월~7월까지 경기도 S시 간호대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전문직관(r=.635, p<.001) 및 전공만족도(r=.581 p<.001)와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났고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r=.504, p<.001)는 양의 상관관계를 불안(r=-.143, p=.030)은 음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은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

직관을 높이고 불안을 낮추기 위해 위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이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불안, COVID-19, 간호사 이미지, 간호대학생,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 image,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nxiety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OVID-19. Data was 
collected from May to July 2022. The participants were 230 nursing students in S-city, Gyeonggi-do.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articipantt's nurse imag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nursing professionalism 
(r=.635, p<.001) and major satisfaction (r=.581 p<.001),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nd major satisfaction ( 
r=.504, p<.001) was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nxiety (r=-.143, p=.030). As a result of this study,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OVID-19 should seek various intervention programs to increase nurse image,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nd lower anxiety.

Key words : Anxiety, COVID-19, Image of Nurses, Nursing College Student, Nursing Professionalism, Majo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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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0년 3월 COVID-19(corona virus disease 19) 상황

을 두고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인 팬데믹

(pandemic)을 선언하였다[1]. COVID-19 팬데믹이 장기

화됨에 따라 급격히 변화되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간호

사의 역할은 확대되고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2].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간호정책결정, 간

호대학생의 진로결정, 간호서비스 인식, 간호사의 자아

이미지, 직무만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3]. COVID-

19 발생 이전, 일반 대중들에게 비추어지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희생과 봉사’, ‘백의의 천사’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의사의 보조자, 또는 의사에게 종속되

어있는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었

다[4,5].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인의 봉

사정신과 헌신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중

환자의 회복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

에 호의적인 모습이 대중매체의 많이 노출되고있다

[6,7]. 선행연구에 따르면 COVID-19 팬데믹 시대에 간

호사 관련 보도자료가 증가하였고 보도 내용 또한 간호

사의 전문성, 소명 의식 등 긍정적인 이미지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간호사의 언론노출이 커졌다[6].

전공만족도는 본인이 계획한 직업과 진로에 대한 기

준과 비교하여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뜻

한다[8]. 높은 수준의 전공만족도를 보이는 간호대학생

은 진로에 대한 기대와 가치관이 확고하며, 간호사로서

의 자질 향상과 의료인으로서 임무를 다하는 지식함양

과 인격을 갖추게 된다[9]. 간호대학생 중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는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대학생활을 이끌고, 전공

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바른

직업관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9,10]. 반면,

대학생 때 전공에 불만족 한 간호대학생은 임상간호사

로 일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간호전문

직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간호전문직관은 직업으로서의 간호와 전문직업인

으로서 간호사의 활동 및 직무에 대한 견해를 총괄하는

신념으로[2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진로

준비를 잘 이행하며[9, 13],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예비간호사로서의 자기 모습과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또

한, 간호 직무 수행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쳐, 임상간

호사가 되었을 때 업무 수행능력, 간호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15].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관을 제대로 형성하는 것은 COVID-19 상황에서 증가

한 간호 요구와 기대에 대응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

며[16], 간호사가 긍정적이고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을 가

질 때 의료현장에서 조직의 몰입을 높여 양질의 간호제

공과 효율적인 간호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에 따라[17]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요인

이다. COVID-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우울, 분노,

고립감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 또한 야기하고 있다

[18]. 특히, 2020년 여름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43.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18].

COVID19 시기 간호대학생의 불안 정도는 간호전문직

관 동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19], 간호대학생

의 간호전문직관 불안간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COVID-19 팬데믹 시기의 대학생 관련 연구를 살펴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의 교육성과, 학습경험, 새로운 교

수법 개발, 학업만족도 등 교육관련 성과, 경험, 인식도

와 관련된 연구 위주로 수행되었을 뿐[7,18], COVID-19

팬데믹 이후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의 간호대학생의 간

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를 통해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 정도와 상관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전공만

족도 향상을 위한 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

의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과 불안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간호

전문직관, 불안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의 정도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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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한다.

3)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Ⅱ.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

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 간의 관계

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S시 소재 E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

료수집하였으며, 자료수집시기는 2022년 5월~7월까지이

다. 대상자 수는 G power version 3.1.9.7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효과크기 0.225로 설정할

때 요구되는 대상자 수는 205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

락률을 고려하여 총 250명을 목표대상자 수로 하였다.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20명을

제외하고 최종 230명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는 송인자가 개발하여 연구[20]에 사용

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총 30문항으로 측정 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

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Cronbach α .9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ch α .83이다.

2) 전공만족도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평가조사

(Program Evaluation Survey)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김계현과 하혜숙이 개발한 34문항으로 구성된 학과만

족 도구를 이동재가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추출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1]. 해당 도구는 전공에

대한 ‘일반만족’ 6문항, 사회적 인식에대한 ‘인식만족’ 6문

항, 교과에 대한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

만족’ 3문항으로구성되었다. 각문항은 Likert 5점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동

재의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hronbach's α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 α .92이다.

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이 개발한 29문항을 Han 등

이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축소한 18개

문항 ‘간호전문직관’ 도구[15]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전문직 자아개념(6개념), 사회

적 인식(5문항), 간호의 전문성(3문항), 간호계의 역할(2

문항), 간호의 독자성(2문항)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범위는 1~5점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

다. 선행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2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 .86이다.

4) 불안 척도(STAI-Y)

불안은 Spielberger이 개발하고 한덕웅 등이 번안

[22]하여 타당화한 STAI-Y를 사용하였다. STAY-Y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측

정한다. STAI-Y는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으로 분류되

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난 1주일 내의 우울 증상

을 보고하는 우울 척도와 상태 불안 점수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역채점 문항은 1, 2, 5, 8, 10, 11, 15, 16, 19,

20번 문항이다. 선행연구에서 Chronbach’s α .90이었고,

본 연구의 Chronbac‘s α .94이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서면

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연구대상자만 참여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Window version

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

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관, 불안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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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이미지, 전공

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해 t-test,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사후검

증은 Scheffe 검정을 시행하였다.

4)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관, 불안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방법

을 사용하였다.

Ⅲ. 실험 및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190명(82.6%)으로 대부

분을 차지하였고, 학년은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75명

(32.6%), 79명(34.3%)으로 전체비율의 66.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종교는 무교가 158명(68.7%)로 가

장 높았고 가족 중에 의료인이 있는 경우는 67명(29.1

%)이었으며, 전공 선택동기로는 ‘적성’이 103명(44.8%)

으로 나타났다. 실습경험은 ‘경험을 하지 못함’과 ‘교내

실습 경험만 있음’이 동일하게 각각 77명(33.5%)이었으

며, ‘교내 실습과 임상 실습 모두 경험함’이 76명(33%)

이었다. COVID-19 유행 이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이다’가 222명(96.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COVID-19 유행 기간 동안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변

함없음’이 165명(71.7%)으로 가장 높았으며, ‘긍정적으

로 변함’이 56명(24.3%), ‘부정적으로 변함’이 3명(1.3%)

으로 나타났다. COVID-19 유행 이후 간호사에 대한 이

미지는 ‘긍정적이다’가 174명(75.7%)로 가장 높았고, ‘변

함없음’이 45명(19.6%), ‘부정적이다’가 11명(4.8%)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의 정도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

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

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정도는 평균 110.56±9.48점이었

다. 전공만족도는 평균 74.60±9.63점이었으며 전공만족

도의 하위영역 중 인식만족이 26.47±3.1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67.48±8.41점이었

고, 불안은 39.90±11.05점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M±SD Min Max

Image of nurses 110.56±9.48 86.00 136.00

Major Satisfaction

Total 74.60±9.63 46.00 90.00

Recognition 26.47±3.17　 15.00 30.00

General 24.49±4.30　 13.00 30.00

Relationship 11.82±2.32 6.00 15.00

Subject 11.81±2.16 3.00 15.00

Nursing professionalism 67.48±8.41 48.00 90.00

Anxiety 　 39.90±11.05 20.00　 68.00　

표 2.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
의 정도
Table 2. Image of nurse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xiety (N=230)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40(17.4)
Female 190(82.6)

Age(yr) Mean±SD
(Range)

20.57±2.65
(18-34)

Grade

Grade 1 75(32.6)
Grade 2 79(34.3)
Grade 3 67(29.1)
Grade 4 9( 3.9)

Religion

Christian 40(17.4)
Catholic 20( 8.7)
Buddhism 11( 4.8)
Atheism 158(68.7)
Others 1( 0.4)

Motivation for
major choice

Aptitude 103(44.8)
High employment rate 85(37.0)
Recommendation 27(11.7)
Along with the grade 10( 4.3)
Others 5( 2.2)

Practical
Experience

None 77(33.5)
school practicum 77(33.5)
clinical and school
practicum 76(33.0)

Healthcare workers
in family members

Yes 67(29.1)
No 163(70.9)

G.P.A

<2.5 1( 0.4)
2.5 ~ 3.0 13( 5.7)
3.0 ~ 3.5 34(14.8)
3.5 ~ 4.0 70(30.4)
≥4.0 38(16.5)
No response 74(32.2)

The image of
nursing job before
COVID-19

Positive 222(96.5)

Negative 8( 3.5)

The image of
nursing job during
COVID-19

Positively changed 56(24.3)
Negatively changed 3( 1.3)
Unchanged 165(71.7)
Undefined 6( 2.6)

The image of
nursing job after
COVID-19

Positive 174(75.7)
Negative 11( 4.8)
Unchanged 45(19.6)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30)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1, pp.213-221, January 31,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17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전공

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및 불안의 차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및 불안의 차

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

호사 이미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F=-2.74, p=.007),

학년(F=6.28, p<.001), 종교(F=2.22, p=.027), 실습 경험

(F=8.29,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높았고 종교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상자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높았다. 학년과 실습 경험

을 사후검정한 결과, 1학년이3학년보다 간호사 이미지

정도가 더 높았고, 실습을 경험해보지 못한 대상자는

교내실습과 임상실습 모두 경험해본 대상자 보다 간호

사 이미지가 더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학년(F=5.63, p<.001), 전공선택동기(F=7.75, p<.001), 실

습 경험(F=8.04,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

후검정한 결과 학년에서는 1학년이 3학년보다 전공만

족도가 높았고, 전공선택동기는 적성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실습 경험에서는 실습을 경험해보지 못한 대상자

가 교내실습과 임상실습 모두 경험해본 대상자보다 전

공만족도가 더 높았다. 간호전문직관에 따른 COVID-

19 유행 기간 이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17, p=.04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 차이는 학년(F=3.54, p=.015), 전공선택동기

Variables Categories
Image of Nurse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xiety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106.87±10.37 -2.74*

(.007)
72.17±11.30 -1.75

(.080)
65.52±10.36 -1.25

(.215)
38.12±10.34 -1.11

(.244)Female 111.34±9.12 75.11±9.20 67.68±7.39 40.27±11.19

Grade

Grade 1 114.09±9.61
6.28**
(<.001)
a>c

77.93±8.92
5.63**
(<.001)
a>c

68.01±8.17
1.67
(.174)

37.92±11.73
3.54*
(.015)
a<b

Grade 2 109.97±9.21 74.20±10.03 68.17±8.11 43.11±10.73
Grade 3 107.70±8.72 71.82±9.19 65.49±7.43 38.44±9.77
Grade 4 107.60±8.09 71.00±7.58 67.44±8.74 39.00±12.54

Religion
Yes 112.61±9.97 2.22*

(.027)
74.98±9.04 0.40

(.683)
68.62±7.55 1.68

(.093)
40.19±11.33 0.27

(.786)No 109.63±9.13 74.42±9.91 66.71±8.14 39.76±10.96

Motivation
for major
choice

Aptitude 112.13±9.54

1.32
(.262)

78.19±8.40
7.75**
(<.001)
a>b>c>d

68.54±8.19

1.20
(.310)

37.44±11.49

2.56*
(.039)

High Employment rate 109.23±9.44 72.23±9.28 66.16±8.00 41.83±11.13

Recommendation 109.81±7.82 71.51±8.05 67.11±6.72 41.25±8.44

Along with the grade 108.70±12.21 68.00±14.07 65.90±7.41 44.70±6.09

others 108.60±10.01 70.60±14.04 65.40±10.59 40.60±13.24

Practicel
experience

None 113.72±9.86
8.29**
(<.001)
a>c

77.76±8.96 8.04**
(<.001)
a>c

68.02±8.08
2.27
(.106)

37.98±11.98 5.33**
(.005)
a<b
c<b

School practicum 110.23±9.06 74.27±10.07 68.16±8.21 43.18±10.42
Clinical and school
practicum

107.69±8.60 71.72±8.98 65.72±7.56 38.51±10.04

Healthcare
Workers in
Family
members

Yes 108.92±9.74 -1.68
(.093)

72.89±10.59 -1.72
(.086)

66.83±8.27 -0.57
(.563)

39.94±11.59 0.03
(.972)

No 111.23±9.32 75.30±9.16 67.50±7.90 39.88±10.86

G.P.A

< 2.5 86.00± .00

4.79**
(<.001)

50.00

6.03**
(<.001)

54.00± .00

1.54
(.178)

51.00

0.93
(.459)

2.5~3.0 106.15±6.89 66.76±6.30 64.30±9.96 41.61±10.90
3,0~3.5 108.70±10.42 72.64±11.46 67.35±8.38 40.26±11.13
3.5~4.0 109.05±8.77 73.17±8.63 66.45±7.91 40.62±10.04
≥ 4.0 110.52±8.01 76.00±8.92 69.05±6.25 41.26±11.34

Image of
nurses after
Covid19

Positive 111.25±9.28
1.97
(.142)

75.35±9.47
2.34
(.098)

68.04±7.57
3.17*
(.044)

39.73±10.95
0.72
(.484)

Negative 109.18±13.02 71.00±10.63 63.81±12.48 37.00±7.75

Unchanged 108.22±9.08 72.55±9.77 65.35±7.94 41.24±12.10

G.P.A Grade point average

표 3.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의 정도
Table 3. Differences of Image of Nurse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nxie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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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56, p=.039),실습경험(F=5.33, p=.00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정한 결과, 2학년이 1학년

보다 불안의 정도가 높았고, 실습 경험에서는 교내 실

습만 경험한 대상자가 교내 실습과 임상 실습 모두 경

험한 대상자와 실습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불안의 정

도가 높았다. 불안에 따른 전공선택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및 불안의 상관관계

대상자에 대한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

직관과 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전문직관(r=.635,

p<.001), 전공만족도(r=.581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전문직관과 불안(r=-.143,

p=.030)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

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r=.504, p<.001)는 양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불안은 전공만족

도(r=-.378, p<.001)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

사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 간의 상관관

계를 확인 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지각하

는 간호사 이미지는 평균 110.56점이며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경우 3.69점으로, 2019년 COVID-19 팬데믹 이

전 동일한 연구도구를 이용해 간호대학생 185명을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21]에서 3.92점, 2021년 COVID19 팬

데믹 때 간호대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16]에

서 나타난 4.14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간호사 이미지는

성별, 학년, 종교, 실습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성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년은 1학년이 3학

년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간호대학

생 410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3] 결과와 일치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실습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실습경험이 있는 학생 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높게 나타

났고, 이는 간호대학생 30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와 일치했다[24]. 이는 임상실습 여부가 간호사 이미지

에 영향을 준 것으로 임상실습이 간호사이미지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

족도의 점수는 평균 74.61점이며 5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4.1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358명의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간호사 이미지 점수 인 3.92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26].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

유는 저학년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선

행 연구[25] 결과를 고려 하였을 때, 본 연구대상자의 1,

2학년 구성비율이 66.9%를 차지하여 저학년의 비율이

54.2%인 이규은 등의 연구보다[26] 그 비율이 크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전공만족도는 학

년, 전공선택동기, 실습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학년이 낮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COVID-19 이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선택과 전

공만족도를 연구한 선행 연구[25] 결과와 일치하였다.

전공선택동기는 적성에 맞아 선택한 경우 가장 높게 나

왔으며 이는 팬데믹 이후 상황에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27]결과 및 COVID-19 이전 간호대학생이

느끼는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28]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

어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실습경험은 실습을 경험해보

지 못한 대상자들의 전공만족도가 실습을 경험해본 대

상자보다 더 높았다.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진행

하는 동안 학교에서 학습한 부분과 실제 임상현장에서

Variables
Nursing

Professionalism
Anxiety 　

Major Satisfaction

Recognition General Relationship Subject Total

Image of nurses
.635**
(p<.001)

-.117
(p=0.075)

.580**
(p<.001)

.477**
(p<.001)

.330**
(p<.001)

.437**
(p<.001)

.581**
(p<.001)

Nursing
Professionalism

-.143*
(p=0.030)

.441**
(p<.001)

.422**
(p<.001)

.305**
(p<.001)

.434**
(p<.001)

.504**
(p<.001)

Anxiety
-.230**
(p<.001)

-.376**
(p<.001)

-.305**
(p<.001)

-.271**
(p<.001)

-.378**
(p<.001)

표 4.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및 불안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s among Image of nurse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xiety (N=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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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차이, 일부 간호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비교육적

태도 등을 경험하여 간호사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

하였다는 선행연구[29]에 따라 전공만족도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전문직관의 점수는 평균

67.48점, 5점으로 환산한 경우 3.75점으로, 2020년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 358명을 대상

으로 한 선행 연구[26]에서 나타난 간호전문직관 평균

점수인 3.5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

구대상자가 대부분 1학년(32.6%), 2학년(34.3%)으로 구

성되어 있어, 저학년일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

난다는 선행연구[27]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의 평균이 높

은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본 연구 대상자는 적성

(44.8%)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 이들이 많고, 적성에 따

라 간호학과를 진학한 경우 간호전문직관이 더 높게 나

타나므로 선행연구[26]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불안과 달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집단 간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 연구[26]에서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학년과 간호

학 선택동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연구

대상자 수 차이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26]

의 연구 대상자는 총 358명이고 본 연구 대상자는 총

230명으로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불안의 점수는 평균

39.90점으로 5점으로 환산할 경우 1.99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2017년

COVID-19 상황 이전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 연구[31]에서는 불안 점수가 평균 2.16점이 나왔고

COVID-19 상황을 경험한 252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선행 연구[32]에서는 2.21점으로 COVID 19 팬

데믹 시기인 2020년 5월~7월에 조사한 [32]연구가 가장

높았다. 터키 간호대학생 1,653명을 대상으로 2020년 4

월과 5월 조사한 결과 불안점수는 43.95점으로[19]본 연

구는 COVID19 확산이 지난 2022년 5월~7월에 조사한

것으로 COVID-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초기보다

간호대학생들의 불안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되며 COVID19 경험 시기에 따른 불안 차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

록 간호사 이미지가 높아졌고,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

직관이 높을수록 불안은 낮아졌으며, 연구대상자의 불

안이 낮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이규은 등의 연구에서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자

기효능감의 관계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나 연구 결과

[26]와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하

였다[33]. 또한 COVID-19 발생 시 간호대학생의 불안

정도는 간호전문직관에 중요한 예측요인으로[19] 간호

대학생의 불안정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필요가 있다.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는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고 불안

을 낮추므로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직관 및 만족도

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이 필요

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

사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 간 상관관계

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임상실습경험은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불안 정도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변수였고,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

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고, 불안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낮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실습경험을 고려하여 간호이미지, 전공

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

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1회적인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관, 불안을 측정한 단면연구라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학

년에 따른 변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종적연구가 필요

하다. 또한 단일기관에서 대상자를 모집하여 표본의 대

표성을 높이기 위해 다기관 연구로 대상자 수를 확대하

여 반복연구할 것으로 제언하며 임상실습경험에 따른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관, 불안의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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